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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1년을 시작하는 신년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7바 할길이 거듭나기 전의 니고떼모의 길이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대요 3:3).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고 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보다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니고데모의 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요 14:6)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과 영쟁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순 

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기점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신양을 회개(행 11:1에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믿음{히 11:6)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력교구별로 사순절 특별째벽기 

도회가 진행 중이지만， 가능하면 매일 참석하 

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 

사순휠 톨톨새벽기토획 추팩교구 

낱빠 후혁과구 낱빠 후획교구 

마태는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부터 태어 

나심 ， 또 어린 시절을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알려준다.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마다 구 

약의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태어 

나심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어린 아기에 관하여 요셉에게 확 

신을 주는 것으로(마 1 :22~25) 이는 구약의 아하스 왕에게 예언으로 주셨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사 7:14). 요셉은 이를 믿었고 주의 사자의 명 
령대로 준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태어나는 장소， 즉 베들레햄에서 태 

어났다는 사실이다(마 2:1; 녹 2:1， 4~7 ; 미 5:2). 세 번째로는 애굽으로 피하 
는 사건이다(마 2:13~l5).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헤롯왕과 동방박사들을 쓰셔 
서(호 11:1 ; 마 2 :16~18)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예언 

의 말씀을 이루신다(렘 31:15).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사렛에 안착하는 예수님 

의 가족이다(마 2:19~23 ; 사 11:1). 

마태는 이 사건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바라본다. 반복적으로 ‘이루려함 

이라’ 또는 ‘이루어졌다’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구 

약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루어졌음’ 의 의미가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야기들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주신 그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선포하는 목적을 이루어주실 것을 보여주셨다(창 

3:15). 그 목적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또 그 목적을 이루어주실 약 
속은 이 어린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3월 14일(월) 전교인 
3월 15일(화-) 4， 9， 18교구 
3월 16일(수.) 5， 10， 19교구 
3월 17일(목.) 6， 11 ， 21교구 
3월 18일(급-) 1 ， 7， 12교구 
3월 19일(토) 예배위원회 
3월 20일(추) 예배위윈회 

3월 21일(월) 전교인 
3월 22일(화-) 8， 13， 22교구 
3월 23일(쉬 14， 15， 23교구 
3월 24일(목) 10， 20， 24교구 
3월 25일(금-) 2， 9， 11교구 
3월 26일(토) 예배위원회 
3월 27일(주) 예배위원회 
3월 28일(월) 전교인 
3월 29일(화-) 3， 12， 16교구 
3월 30일(수，)--4， 17， 18교구 
3월 31 일(목.) 6， 14， 19교구 

4월 1일(금-) 5， 15， 23교구 
4월 2일(토) 예배위원회 
4월 3일(주) 예배위원회 

4월 4일(월) 전교인 
4월 5일떠-) 8， 16， 20교구 
4월 6일(수.) 7， 13， 21교구 
4월 7일(목) 1 ， 9， 18교구 
4월 8일(글-) 4， 10， 19.교구 
4월 9일(퇴 예배위원회 
4월 10일(주) 빼배위원회 
4월 11일(월) 전교인 
4월 12일(화-) 3， 11 ， 17교구 
4월 13일(수.) 2， 12， 22교구 
4월 14일(목) 5， 23， 24교구 
4월 15일(금-) 6， 13， 14교구 
4월 16일(토) 예배위원회 
4월 17일(주) 예배위원회 

이러한 마태의 기술에 대해 마태가 경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 낸 것 

이라고 주장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증되는 증거들을 버 

티어 낼 수가 없었다. 이 사상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왜 마태가 이토록 특정한 성경구절들을 구약 성경에서 택하여 뽑아냈냐는 것 

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마태의 목적이었다면 그 당시 이미 좋은 내용 

의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가 택한 말씀 중 

에서 확실하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가서에 기록된 

그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햄이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엄마누엘’ 의 정조는 

본래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표적이었으며 호세아 11:1 말씀도 예언이 아닌 과 
거의 출애굽을 회상하는 말씀이다. 또한 예레미야 31:15 말씀은 예루살렘이 
BC 587년에 망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꿀려갈 때에 슬퍼하는 모습이 
다. 이는 예언도 아니요， 그 내용은 메시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지막으 

로 나사렛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분명하지가 않아서 이와 관련된 명백한 구 

약의 참고는 물론 확실한 해석조차도 찾기 힘들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들부터 뒤돌아보며 전에는 미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특정 구 

약의 말씀을 마태는 깊이 헤아려 주고 있다. 이야기와 사건들이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 말씀이 사건을 지적해 주는 것만이 아니다 말씀이 기록 

된 사건들의 분명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 맞았다고 하기보다는 예수 

님에 의하여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증거한다. 약속은 예언보다 

더 크고 김은 의미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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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OF RIGHTEOUSNESS 
ANDH ,OLINESS 

(J6)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l끼“But iJ, while seeking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ourselves have also been found sinners, 
is Christ then a minister of sin? May it never be! ... (21) ‘'1 do not null，파 the grace ofGod, 

for if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needlessly." 
(Galatians 2:16-21) 

H ow does 0% |ive a 「|ghteO때d holy .Iife? The truth of 

righteousness (justification) and holiness (sanctification) is 

clearly defined in the Bible, especially in today’s passage, to relate to 

‘ God's work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not people and their works 

through the Law. AII human beings are made righteous and holy apaπ 

from works of the Law and 0미y by faith in Jesus Christ. No one 

becomes righteous or holy by their works! Sadly many of today’s 

churches are teaching and practicing false doctrines concerning this 

issue. Every church proclaims to live to glorify God, but so many then 

say that in order to glorify God one must do this and that. What are 

important to these churches are people gaining high levels of respect 

through their good works . Let’s look at what the Bible teaches. 

The Bible tells us that Jews and Gentiles are both sinner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 AII sinner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receive God's gift of righteousness and 

holiness. “ There will be tribulation and distress for eve이 soul of man 

who does evil , of the Jew first and also of the Greek, but glory and 

honor and peace to eve이one who does good,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there is no partiality with God . For all who have 

sinned without the Law will also perish without the Law, and all who 

have sinned under the Law will be judged by the Law " (Rom. 2:9~ 12). , 

Jewish people think righteousness comes from keeping the law, 

which is why Paul seriÇl usly debated with them on this important 

issue . No human can be justif ied because of ancestry. The Jews 

received God's law, which is why they knew what is sin , “ What shall 

we say then? Is the Law sin? May it never be! On the contrary, 1 

would not have come to know sin except through the Law; for 1 

would not have known about cQveting if the Law had not said, ’You 

shall not covet ’ for sin , taking an opportunity through the 

commandment, deceived me and through it killed me. So then ,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and righteous and 

good " (Rom. 7:7, 11~12) 

The Bible tells us that Jews and Gentiles can be justified by faith in 

Jesus Christ, “ 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 " (Ga l. 2:16). God’s law cannot make anyone 

righteous or holy. Only faith i 

working through love."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re a Gentile or 

a Jew; eve마 human being must have faith in Jesus to be justified . 

God does not show partiality in this, as Peter testified to Cornelius 

and his fami ly, "1 most certainly understand now that God is not one 

to show part ial ity" (Ac . 10:34) . Paul also confirmed this to the 

Ephesians when he talked about the relations between slaves and 

masters, "And masters, do the same things to them, and give up 

threatening, .knowing that both their Master and yours is in heaven, 

and there is no partiality with Him"(Eph. 6:9) . God will show no 

favoritism , either for the unfaithful slave or for the unjust master, 

"For he who does wrong will receive the consequences of the wrong 

wh ich he has done, and that without partiality"(Col. 3:25) . God looks 

at each person’s heart. What must you do to be justifie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Ac 

16:31 ). 

The Bible tells us that faith is not only the base of justification, but 

of sanctification as well , “ But if, while seeking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ourselves have also been found sinners, is Christ then a 

minister of sin? May it never be! For if 1 rebuild what 1 have once 

destroyed, 1 prove myself to be a transgressor. For through the Law 1 

died to the Law, so that 1 might live to God"(Ga l. 2 : 17~19). One 

cannot live by faith and live by the Law; they don’t mix. Right now, 

churches worldwide are mixing faith and law, thus making Christians 

so burdened. It is ve이 sad, but you know that the primitive church 

made the same mistake, wh ich is why Pa비 wrote Galatians. The 21 st 

century churches don ’t emphasize the cross; they emphasize the 

duties of human .beings. Paul argued that Ch rist is not a minister of 

sin ; He is not responsible for our continuing sin after we are justified 

by faith . The answer to this dilemma is not to once again put 

ourselves under the law but to continue in our new life in faith in 

Christ. Jesus Ch rist’s sacrifice has made the law completely useless 

in ach ieving sanctif icat ion fo r bel ievers . Paul said , " 1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1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1 now live in the flesh 1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1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needlessly"(Ga l. 2 : 20~2 1) . 

What is the truth of righteousness and holiness? It is very, very 

simple-only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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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움과 거룩함의 젠려 

(16)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 (21)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16""21) 

어
 

떻게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로움(칭의)과 거 

룩함(성화)의 진리는 성경에서 아주 명료하게 정의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 

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 

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문제에 대해 오늘날 많은 교회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고 공언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 

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중요한 것 

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좌인으로 본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죄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히는 각 사람에게는 영 

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 

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 

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롬 2:9~12).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들 

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조상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즉우리가무슨말을하리요율법이 죄냐그럴수없느니 

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하지 아니하였더라면내가탐심을알지못하였으리라. 죄가기회를타 

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롬 7:7 ， 11~12) . 

방인이거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편파 

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할 때 밝히셨 

습니다. ‘패가참으로하나님은사람의 외모를보지 아니하시고" (행 10:34). 
비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와 같 

은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 

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앓이라!' (엠 6:9). 하나님은 불성 

실한 종이나 불의한 주인도 편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끼골 

3:25).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받기 위 
해서는무엇을해야합니까? “주예수를 믿으라그리하면 너와네 집이 구원 

을 받으리라"(행 16:31).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화시킨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 

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 

라!' (갈 2:17~19) . 믿음으로 살변서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율법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많은 교회가 믿음 

과 율법을 섞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였기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 

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21세기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 

습니다. 대신에 인간이 해야 할 의무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 

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비울은 주장했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대 

답은 율법 아래 우리 자신을 또 다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신자들의 성화 

를 위해서 율법을 전혀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 

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20~21)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 

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 

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 

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16).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떤 사람들 

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의롭게 하며 율법을 지커지 못한 죄에 대해 변호하 

여 줍니다. 갈라디아서 5:6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히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이 

무엇이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입니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 

면 됩니다. 제발 인간의 의무를 실천하거나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들에게 의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 

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게 되고 거룩해 

집니다. 아멘. 에 



-느 “아먼1"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충만한 은혜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은 늘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확증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기 

뻐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와 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각 사 
람이 자기 방법대로 죄를 범하였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울어도 안 되는， 

애써도 안 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은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명백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 

인을 구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 

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 십자가를 모르게 

하는 내 속의 자아， 자존심， 세상의 지혜를 다 내려층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묘똑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소서. 임남빈(집사， 7교귀 

了 그옛날주까겔으싣밀 
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복음을 몰라 스스로 방황하 

던 나를 부르시고 정지기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 

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으므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 

는 내가 진리를 찾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심이 끝 

이 없으신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가 타락했 

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고 다시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가 커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예 

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구속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내가 그 죄인에 해당되어 구원밭k을 백성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구원을 받기 원하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속마음을 

알았고 찔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선한 자를 찾으러 오시 

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아오신 구원의 예수님 앞에 내 모습 이 

대로 죄인으로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도 그 마음 복이시고 철저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대할 때 오히려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의인으로 꾸미고 있었는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인 

으로 꾸미려고 수고하며 내 힘을 다 쓰므로 내가 항상 곤고했음 

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보잘것없고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 있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음성을 외치심에 감사하며 〈그 옛날 주가 걸 

으신〉 찬송을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서 새 예루살램으로 나를 부르시며 상속하라 하실 때를 소망합니 

다. 강진규(성도， 20교구) 

그 예수넘슨진짜입니다 

2011 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시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 
니다.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 .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목사님의 짧고도 강한 메시지는 나 

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감사하 

• 

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앞섰고，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 아닌 다 

른 것으로 채워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밑벤의 생활 

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늘상 그 자리에 머 

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요k게 갈망이 있다면 주님의 선물이며， 죄 

짐에 눌린 효많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라고 하셨습니 

다. 이번 청지기훈련은 이런 효탬과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의 부르 

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전에 갔을 때 감사 

와 기쁨의 모습으로 달려나온 성도들로 성전이 채워지자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이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잠시나마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전할 진리임을 깨닫는 뀌한 시죠}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했습니 

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사는 존재이기에 ‘예수 

님은 진짜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얼마 
나 크고 귀한지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주 요k게서 늘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고백하며 한 보 한 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영옥(집사， 9교귀 

-연 나의 영을 매우j주싣 주넘 

방학 중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정지기훈련에 참석하지 못 

할까 봐 걱정이 앞섰다.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귀찮은 마음에 포기 

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도 사랑하여 주시 

고 불러 주셨다. 또한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한 친구와 함께 주님 

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청지 

기훈련에서는 내가 왜 죄인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 

으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흠k을 배웠다. 나， 우리，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기에 달려 죽으셨다. 주님 

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셨다. 청지기훈련을 받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였다. 이제까지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 

지만， 죄를 회개하였고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그 속에 확신이 없었 

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 

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태초부터 계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 

가어1서 돌아가셨으며 내가 이를 믿기만 하면 나에게 영생을 주심 

을 확신한다. “주님을 소홀히 하였지만 친구도 은혜 받게 하시고 

나의 영을 깨워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박연경(성도， 8교귀 

-건 ì.곱씩 으l믿， ì.곱씩 조|잎， 나는 고l수 

25일 밤， 일을 마치고 아이와 늦게 도착한 나는 교회 복도에 
주루룩 앉아 있는 사람들을 지나 이미 차 버린 본당 대신에 갈랄 

리홀로 들어갔다. 그때 바로 들리는 단어가 ‘죄인’ 이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함은 나를 모두에 포함시키면서 내가 죄인 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느끼고 싶은 본능에 가까운 자기방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때가 생각났다. 언젠가 



출랍다 주납의 흔 윤혜 우리의 초l흘 좀하시려 

갈X라 삽차1f 우l에셔 어린 양 X혈을 훌렸l깨 

남편이 미울 때 ‘그래도 순종해0에’ 라는 마음으로 괴로울 때가 있 

었다.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당신 앞에 죄 

인이야?" 하면서 논쟁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 
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 를 싫어하며 그 이름에 관 
계되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 차라리 회개가 쉽다. 회개하 

라는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나의 죄에 대해 생각한다. 말씀(율법 )에 

비춰서， 또 습관적으로 양심에 비추어， 또 가끔은 도덕적인 기준에 

비추어 죄를 찾아 아뢰며 회개한다. 목 흰 바등k게 검은 얼룩 점들을 

뽑아내어 회개로 지우듯이 말이다. 그렇게 하면 용서의 주님으로 인 

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때 나는 의로워지는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가끔씩 의로워진다. 또 가끔씩 교회 안에서， 생활에서 어떠한 일들을 

잘했을 때， 칭찬밭띨 때， 스스로 뿌듯한 느낌이 들 때 난 의인이 된 

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는뻐l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마음은 어느새 내게 의로움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나의 죄성과 하나님을 생각 

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다. 이 

렇게 나열을 해보니 의인일 때가 더 많은가 보다. 그렇게 이중적인 

내게 목사님은 죄인! 죄인! 죄인!을 계속 말씀하셨다. 분명 모두가 

아닌 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다. 마음 효팩쩨선 ‘듣기 좋은 

소리도 세 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인데， 다 안다는데 왜 자꾸 

외치실까?’ 하면서 귀를 닫으려 했다. 그러나 내게 효t하신 그 말씀 

은 나의 괴수 됨을 보게 하셨다. 조금이라도 의롭게 생각되던 모든 

것을 벗겨 버리시고 실체가 드러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게 하셨 

다. 어느새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이 모 

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료}이 밀려왔다. 그 감사는 ‘감λF 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감사이며， 나의 죄인 됨은 ‘죄인’ 이라 

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죄였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 

에 오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과 관계 맺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제 

게 기쁨이 됨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재숙(집사， 10교귀 

-건 쪼|믿믿 저는 스스로 아무 껏도 
힐수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저는 점접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했던 내 입술의 고백이 외식하는 자의 고백이 되어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으로 가득해야 할 나의 그릇에 세상의 것 

들만 가득차서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 

은지， 내 자아가 살아 있는 이 모습으론 도저히 십자가 앞에 다가 

설 수도， 바라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청 

지기훈련은 그저 찔림만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개 

를 숙인 채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 

태로 블이 났다면 저는 아마 또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는 죽 

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 

다. 이후 기도회 시간， 철저한 자기부인과 회개를 통해 십자가묘띨 

갈급해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허락받았습니다. 청년1부 집회를 통 

해 찾아와주신 예수님은 연이어 주일날 접했던 시펀 17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셨으며， 낮고 천한 모습이었을 

때더자유할수있는 

믿음을 경험케 하셨습 

니다. 죄인인 저는 스스 

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붙들린 바 

되어 그분의 거룩한 간섭에 매 순간순간 E똑해 하며 십 

자가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해주시고 

친히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 삶 가운 

데 끝없이 자랑하며 이 죄인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장경미(성도， 19교귀 

~- 초|믿 된 나를 바라보았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빼고 또한 영의 순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뾰11 -0없습니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 

고 영원함 속에서 죄인 된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지기훈련을 통해서 주 

님께서는 우리의 죄인 됨과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높으신 주님의 이름과 영접을 통한 구원을 ‘세상의 축복의 창’이 

아닌， 오직 ‘구원의 창’으로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빼 어 

떤 갈망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선물이며，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숨결이고， 죄 짐에 눌려 깊은 효탬이 있다면 우리 요때 주님께서 일 

하시는 것이다”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 된 우 

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뜨거운 심령을 주셨습니다. 김세종(집사， 1 3교귀 

- ..... 나는 여πl없는 조|잎이구나 

새해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올 겨울은 지난 해와 달리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다. 연초 친지 장례식에 다여오면서 흔자 되뇌었다. 

“아!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구나. 도둑 같이 그 날이 이르면， 그 때까 

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영접할 수 없는데 주님 증거하기 

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구나 믿음 없는 소천에 슬픔을 더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임을 새삼 느꼈다. 오랜 시간 만난 이웃들을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알기에 나는 만날 때마 

다 전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전도하면 “예， 그러 

지요” 답하고 “언제 나오실 건가요? 이번 주일에 나오세요” 당부하 
면 “금주에는 어려워요. 다음에 갈게요 계속 반복되는 대화. 드디 

어 1차 청지기훈련이 다가왔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금주 금 

요일에는 정지기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 목 나오셔야 합니다” 강권 
하자 “예， 일찍 나가지요”라고 답하였고， 함께 청지기훈련에 참석했 

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부 예배를 드리는 민호가 아프거나， 회사어l서 곧바로 교회로 

올 때에는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한다. 민호가 같이 오는 날은 예배준 

비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청지기훈련 때에는 지하 1층 복도에서 예 

배에 참석한다. 이 날은 혼자 올 수 없는 사랑부 친구들이 많이 참 

석하여 은혜를 나눈다. “여지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는 알 수 없지만 항시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 

다 김대학(집사， 14교구) 

CII 

" 앓!’ 



주깐충현 제 11 4 1 호 

오늘은사순절의 시 

작을 알리는 재(ash)의 

수요일이다. 인생은한 

줌의 재처럼 연qRt한존 

재임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 

는시순절이 되어야할 

것이다.사순절을시작 

히는첫날，복음에집 

중하자. 오늘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 

고 있다. 복음은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인간으로부터 나 

온 것은 전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복음이다(갈 1:1). 이것이 이방인 지역인 갈라디아에 선포된 복음이었다. 

이 복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부흥하였다. 그런데 이 때 갈라디아 교 

회 안에 복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 

기 시작했다. 일단 이들은 복음을 인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결국이들로말미암아단순한복음이복잡해지며 믿음보다율법의행위가점 

점 중시되었다(갈1:4~7). 모든사람들이 공감할만한현안들을제시하며 고민 

하며 연구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진 것이 

다.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어닝H 다른 복음 

에 젖어들었다 . 

• 무엇이 진정한복음인가? 
진정한 복음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요 3:16).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할 때 얻는다(요 1:12 ; 덤전 4:10).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율법 

을 중시하였다(갈 2:4).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은 솔깃하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율 

법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외쳤다. ‘자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 

메시아의 혹플횡 

투밴쩨떠나셔 

.."도하사고. 률야요시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 

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는 마가 

복음을 많이 인용하였다. 켓세마네 

동산에서의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마가 

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다시’ 라는 

단어를 총 27회 사용했는데 이는 신약성경 전체의 115이나 되는 분량이다. 또한 
‘말씀’ (총 42회 사용)이라는 단어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또’ (총 55회 사용)라 

는 단어도 자주 사용했다. 이와 같이 n까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를 마태도 복음 

서를 기술할 때 사용하였다{막 14:39~40，68，70 ; 마 26:42~44). 

켓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기술함에 있어서 마태는 예수님 ， Ot7}는 저l자들에게 
초점을 두었다. 예수님은 켓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물론 제자들에 

게도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에 겨워 잠이 들었 

다. 첫 번째 기도 후에 잠자는 저l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 
시고 예수님은 다시 나。까 기도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장면에 대해서 마 

가보다는 마태가 더욱 자세히 기술하였다. 마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이어 
지는 두 번째 기도를 기술하면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 
다(막 14:35,40). 이에 반해 마태는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김이 설명하 
였다. 또한 두 번째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 
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 26:42). 이와 같은 마가의 기술 
은 이사야 53징에서 묘사된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한다. 

월요새벅기도획 

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함을 얻을육체가 없느니라만일 우리가그리스도 안 

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 2: 16~1η. 복음에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가미 

될 수 없다. 오직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님의 사랑과성령의 교통하심뿐이다(요일 2:2 ; 고후 13:13) . 진정한복음은오 

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된다(갈 1:3).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 

어 주셨다(갈 1:4).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 

문이다(롬 3:23).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하여 영 

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 

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갈 2:20). 그런데 갈라디아 교 

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부인하였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 

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 2 : 21)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갈라디아의 성도 

들을 일깨웠다. 하나님 01 0t브라함과 맺은 언익딸 율법이 절대로 깨뜨릴 수 없 

다는것이다(갈 3: 17). 모든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기에， 이 죄의 굴레를풀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갈 3:22). 결국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 

는 것은 진실된 회개다(행 2:38).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고 마음 
으로 믿어야 한다(롬 1O :9~10) . 

•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진정한복음은예수그리스도께만초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복음은예수그 

리스도를 떠나게 한다(갈 1:6).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고전 

15:3~4)을 부인하는 모든 것(요일 2 : 22)이 다른 복음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엠 2:8~9). 이 구 

원의 선물에 율법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지극히 초등적이다(갈 2:16 , 

3 : 24~25) . 그런데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훨씬 더 나은 것이 있 

다고 속삭이고 있다. 이 거짓 유혹에 속지 말자. 진정한 복음 안에 있을 때 다 

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요 17:14).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 

지 않을 때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요일 2:15~16).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뭇을 행하는 지는 영원히 거하 

느니라!' (요일 2:1η. 진정한 복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 

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요 6:4이.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 

순절이 되길 원한다. 아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는 자신의 뭇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뭇에 순종 

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며，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 
셨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뭇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다!'(마 6 :10)라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아버지의 돗은 잊은 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 

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 서%에서의 성공과 행복에 우리 기도의 초점이 있다. 
결국 이렬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게 된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 

습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 

들었다. 누가는 그들이 슬픔’ 으로 인하여 잠틀었다고 기술하였다(녹 22 :4잉. 제 
자들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대신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고민 
하며 슬퍼하였고， 결국 지쳐 잠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제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 
루었을지라도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왕상 19:2~4).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창 48:1이. 은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엉뚱한 일을 계획하게 된다(막 9:5~6 ; 녹 9:31~33) .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뭇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뭇대로 해야 함을 가르 
쳐주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다. 믿음의 기도는지렁이 같은우리를새 타 
작기μt 41:15)로 만들어 준다.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기를 부인하고 십자기를 지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보혈 
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아름답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 
이다. “주님의 뭇을 이루소서 아벤 . 

• DH주 월요새벽기도회“M벽 44J)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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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슬혈 

지남 3월 1 일. 세상 사료L들은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기뻐하 

며 아낌없이 휴가를 내어 긴 연휴를 즐겼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 

동안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에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참석하였습 

니다. 청년2부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엄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만， 아이들을 챙기느라 

분주해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 겨울수련회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 

부， 초등1，2부와 같은 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방해 없 

이 말씀을 들으니 다른 때보다 더욱 말씀이 귀에 쑥쑥 들어오고 

마음에 파팍 박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성경은 예수그리스도’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 

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고， 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 

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 

하였지만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럽기 

효}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형제들 

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받은 보혈의 피를 통한 지극한 사랑 

을 복음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은 사명입니다. 목 

지켜야할계명입니다! 

‘l인 1명 전도에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태신자도 없던 저에 

게 수련회가 끝나갈 무렵 한 영흔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를 위 

해 기도하였고， 그 친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 

심을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전할 뿐이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수련회를 마치 

고 돌아오는 길， 나도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아이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 감사해요! 사랑해요! 

장보연(집사， 정년2부) 

팀장 간 기 지난주에도ξ반} 

선교팀(l개 팀) 

뼈가혹 

제1141호 

처는 잃슴 1젠 øt 

저는 원래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어혔을 때 뭘 얻어먹으러 교회에 한 

두 번쯤은 갔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제게 교회 

가자고 하면 ‘그렇게 좋으면 흔자 다니면 되지 귀찮게 한다 고 생각하던 사료L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아닐 거라 

고 단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사하라 사믿떨 여행하게 되었는데， 정말 끝없이 

펼쳐진 모래언덕과 그 광활한 대자연을 몸으로 만찍하며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미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 주 

일에 충현교회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교회라고는 처음 온지라 성경책도 없어서 옆에 계신 

분이 성경책을 보여 ‘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이후 새가족양육부를 만났고， 

어느덧 새가족양육부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처음 볍겠습니다 라며 악수하듯 인사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 

데. 주님을 만나고 달라진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늘엔가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요k게 계시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거겠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 

니라."c뻗전 2:25). 저는 정말 길 잃은 ~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닥천적이고， 쾌활해서 언 
뭇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늘 막연하게 답답하고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전의 나 

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 의 마음가짐 

으로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나 

의 지난 잘못들을 속 시원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쨌습니다. 나의 비 

밀들을， 은밀한 고민들을 고백하고 상담할 수 있어서 마음의 답답흔에 사라졌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버터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언제나 지지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습 

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모든 일들을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았던 공허 

함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을 주 

님 뜻에 맡기면 되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편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 

도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라 생 

각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 

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시어 마음 

의 평온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새가족양육부를 통해 주님의 말 

씀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 

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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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4 1호 주깐충현 

교왜소식 

훌웰 충현 
“ al.!!!!.마 모든 사랑이 발융 만한 이 말야여 그리스도 예수쩨셔 

죄인융 구윈하시려고 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1~ 피수니라” 

기도의 창 
대상 안수집사전원 

장 소 ‘ 제교육관 401호 

장 소 ‘ 재교육관 '3J7.호 

남녀전도외정전양연a 
일 시 : O~주일 15α}v1{}이)4월 3일η}재 

집씨외 전양윈흩 

일 시 . 매주일 152O'vl{}α)5월 Z일까ÄD 

전도외 3 ' 4찌외 주릭기도외 

일 시 : 1웹오날 1600 

보잉 

1 정기당회 
일시 : 16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대 상 7~12교구 장소 길랄리홀 

띠 시순절기(3.9~4.23)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뻐}보며 
십자가를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장 소 저Q교육관 1층 에바디부실 
수외교섭 게킴 
일 시 : 3월 1~""6월 ￡일 매주일 151Ü"'16:20 

흥릭 교피추밴 윈도 

일 시 · 여핸회 16앨쉬 구역징 영성훈련 후 
장 소 여전도희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얼셰 

1 방g담 타교권사(강석화 안수집사의 모친 양영애 
권사의 시모， 20교구 옥l구역) / 3일 별세 ， 5일 장례 

2. 김봉선 성도(장명자 휴직권사의 모친 ， 20교구 화곡 
2구역) / 5일 별세 ， 7일 장혀l 

3 박종원 성도(박한수 집사의 부친 ‘ 이정순 집사의 
시부， 19교구 행운1구역) / 8일 별세 ， 10일 장례 

4 입재현 성도(김호경 성도의 남편 임정묵 입효정 

성도의 부친 ， 20교구 신정3구역 ， 24교구 최영욕 은 

퇴권사의 아들) / 9일 별세 ， 11 일 장혜 딩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님전토회 19띨퇴 14:00 
남전도회 13 5 7지회 2JJ7.호 246B지회 407.호 

a 교회에 등록한 새기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0 1신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 
의 통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장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 : 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 (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응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 
교사가되게하소서. 

션교언어 흘린 

일 시 :0뮤일 15m 장소 재교육관 41떠동말레이씨) 댔회네웹 뼈호(스리랑카) '3J9화킴보디에 

1.모집부문 
2쩌|줄 서류 
3. 서류제출저 

2011 닌 힌반기 교훌훌련원 낀칭/교육국쩨1교육관2층. #47.에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3월 9일- 5월 25일{1 2주긴) 
오후반2::IJ - 4.aJ 창서171여| 나타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JJl회 

여호수애뼈| 나타난여}수그리스도(제1교육관$정) 

빠욕옴예나타닌여}수퍼스도(제1교육관$정) 

저녁반8í1J-93J 서도앵샌|패난여|수퍼스도(제1교육관$호) 

교사양성부 교육기간 3월 8일-5월g웰1 2주겐 ~ 저11교육관:JJ7.호 매주일오후3::JJ -4::IJ 

빵때}원잃부 교육기간 3월 6일-5월 22일(12주겐 양 베C에흘 매쥬일오후3::JJ -4::IJ 

홍현딸대원훈련 교육기간 3월 8일-5월 22웰1~겐 징소 제1교원때7호 매수요일오후 1::IJ - 2::IJ 

풍헌교외 • 충헌기도원 흑팍직원 보질 

경비직(남;q 세례교인)충현교회 / 식당주빙직 미화직(때 세례교인)충현기도원 
댐이웹 주만똥등온 딩펙장추천세타교앤 
깅삼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n 552.애3200(#402) 

결본 

1 이주식 군(이용호 성도 유수향 성도의 아들， 타 

교)과 강아영 양(강태욱 집사 장순태 집사의 딸， 7 

교구) / 19일(토) 11:00, 헤리츠혜딩컨벤션 2층 아 
그니스흘(7호선 학동역 3번출구) 

2 이준호 군(이한주 성도 김혜숙 집사의 아들， 18교 
구)과 유나랑 양(유영준 집사 양인숙 집사의 딸， 

타교) / 19일(토)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후생관단독흘 

3 윤병준 군(윤창구 성도 석정수 성도의 아들， 타 
교)과 이선경 앙(이영국 성도 ‘ 이미주 권사의 딸， 

1 4교구) /19일(토) 12:30, 노블레스웨딩컨벤션 1충 
그랜드볼륭 

4 이동혁 군(이동광 타교성도 김순기 타교성도의 
동생 ， 6교구)과 김수인 앙(김용채 타교집사 ‘ 나필 

순 타교권사의 딸1 2 1교구) / 19일(토) 13:00, 육군 
회관 

5 이승재 군(조재신 권사의 아들， 타교)과 이미진 앙 
(이수영 집사 최영옥 집사의 딸 ， 2교구) / 19일 

(토) 18:30, 더 청담 2충 노블레스흘 

---

밍 충현의 재단들(유지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호맹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쟁납골시셀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하소서. 

20 (주일 ) 

이광현/나영실 
요 2:13-25 

예배위원회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léJ호 I 

19 (토) 

김근영/장혜구 

예배위원회 

뻐
 -總-떼
 -패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 / 14 - 3 /2이 

17 (목) 

유현철/이근우 
롬 8:31-39 

6 ， 11 ， 2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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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 

탁정헌/홍선기 
녹 4:1-13 

4 ， 9 ， 18교구 

1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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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씨 교피후헌 
예배 담당 (3/16 - 3 / 2이 

설교 !사회|기도| 찬앙 
예수 퍼스도께Ai 0] 세상에 오신 0]유(딩전 1:15) 김성관 목사 강호성 ! 김영혜 | 하나님은 외아들을(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성령 충만은 십자가 충만(행 16‘6-10) 김정훈 목사 | 장지원 | 민순기 |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실로암 찬양대) 

김성관 목사 | 박용현 | 예루살렘 찬양대 오케스트라 / 트럼켓 이영훈 / 소프라노 김현정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갈 2:16-21) 장지원 목사 | 황의 연 | 이 훈 <예배 전 찬앙〉 

의로움과거룩함의 진리(갈 2’ 16-21) 정민권목사 | 이희식 | 김연태 l 샘물과같은보혈은외/소프라노김지희(임ll}누엘찬양대) 

의로웅과 거룩함의 진리(갈 2:16-21) 김성관 목사 | 김근영 ! 김종홍 |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외 / 바이올린장연희(전임 연주자) 

의로웅과거룩함의 진리(갈 2:16-21) 강호성목사 | 김백만 | 정청길 l 오신설팎l 주외/아엔남성중창단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갈 2’ 16-21) 양재웅 목사 i 이광현 l 지규성 | 내 영혼의 그일1 깊은 데서 외/클라리넷박지인(예본 오케스트라) 

율법의 능력(갈 3:23-29) 김성관 목사 | 하종철 | 유종석 | 봉사위원회 중창 / 핸드벨 연주대 / 9교구 

예배 

수요 I 

수요 II 

금요집회 

주일 I 

주일 II 

주일 m 

주일 W 

주일 V 

주일찬양 

날짜 

3/ 16 

3/ 18 

3/20 

[ 섬 기 는 분 · 들 l (짧 031 c 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짧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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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식 

12교구 

하육성 
17교구 

. 우|임목사 김성관 

검근영 
1교구 

나기태 
19.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탁정헌 
9교구 

·부목사 
강호성 

2교구 

김정훈 
7교구 

박인기 
때~ICI부 
유현철 
대학부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a교구 

0.2..전 9:40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 오전 11:00 I때남부펴， 10:200뺑 경웨 

@오전 9:50 본당앞출벨찍행) 

금요철야 | 저녁 1030 1 금요찬양집회 후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려는주일 m부여배는영어，중국어1 일본어및수 
화룩 오후 1새|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싶l료뻐， 중국어1 
몽골어 2μ10때， 킴보디01어， 인도네시O뻐로동시통익됩니다 
SinJtarOJS Irll'없Iinl h Er뼈， 0Tese， 빼:mlSe ãd잊p 
벼'9.a:￥ are av.훨il at It'e 없κ110뼈\W뼈l\J 않~， 

ãd Sri 벼i<æ， αre엉1 뼈-gir1， 11Jssiæ, 어rtxxiæ ãd 
π:blesiæa-e혀OO fJ:I양tJe at lt'ec:re O cl:x:k Wa양‘P없~ 

차량 시간 닙
 
T 
-구

 
구분 시 간 장소 

I 오전 7 :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보」 다 u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김연식 
3교구 

나영실 
a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시랑부 신범식 

김말자 
14교구 

김정회 
4교구 

윤인숙 
6교구 

임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김송회 김진협 

련
 
F 

자
 구
 자
 
F 

란
 1「
실
 P 

요
「
 
파
 ‘
정
 빠
 미
 
꾀
 향
 꾀
 문
 에
아
 

강
 

1 

김
 ” 
욱
 

g 

이
 2 

최
 ” 

· 강도사 박만복뚫부 

에611iì꾀a펠'Ch필쩨빠파I듀ur。 

·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회부 13.교구 

이복순B 이욱주 
11교구 18교구 

전은회 정원임 
7교구 23교구 

·전임지휘자 

사 

·전임연주자 

교 

188 

·선 

-5!J!l'Bιl“--즈용--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1교육관 307호 
제 1교육관 301호 

갈릴리훌 

복지관지하1충 

제2교육관 1층 

시 간 
오후 12:15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30 
오후 12:15 
오전 1l :00 

오전 9:00(학생)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수) 오전 10:30-12애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10 I 베 다 니 흘 
국내외국인선교부 | 오전 11:00 1 아 엔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1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1교육관 1이호 
지적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선교관 1충 

구 분 
장년 1 부 

장년 2 부 
장년 3 부 

장년 4 부 

소망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 아부 

구분 시 간 장 -λL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I 오전 II ‘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 ‘45 제 1교육관 507호 

τ;z. τI:fFi 오전 10:30 갈렬려흘 

τ7 τcTB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지1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층 


